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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라우터 뜨고, 데이터 로밍 진다  

 

- 싸게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와이파이 라우터 인기  

- 데이터 로밍, 현지USIM에도 밀려 3위 추락 위기 

- 해외여행자 과반수, 여행 중 전화 걸지도 받지도 않아 

- 스마트폰 용도는 검색과 메신저 

 

해외 여행자는 데이터 로밍보다는 와이파이 라우터(포켓 와이파이)와 현지 USIM을 점점 더 많이 이용

하고 있다. 와이파이 라우터와 현지 USIM이 싸고 만족도도 높기 때문이다. 요금 인하만으로는 데이터 로

밍의 하락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동통신전문 리서치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의 제27차 이동통신 기획조사(2018년 4월 실시)에서 1년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1,762명이 가장 많이 활용한 스마트폰 데이터 서비스는 ▲와이파이 라우터(35%)였

고, ▲데이터 로밍 20%, ▲현지 USIM 19%로 그 뒤를 따랐다[그림1-1]. 와이파이 라우터 이용률은 6개월 

전(17년 하반기)에 비해 8%p 증가해 데이터 로밍과의 차이를 빠른 속도로 벌려가고 있다. 현지 USIM은 

이용의향률 25%로 데이터 로밍(18%)보다 높아 멀지 않아 데이터 로밍을 제치고 2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로밍의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요금은 높고 만족도는 낮기 때문이다. 데이터 로밍 요금은 와이

파이 라우터의 2배 이상이면서, 만족률은 36%로 ▲와이파이 라우터(70%)와 ▲현지 USIM(69%)의 절반 수

준이다. 데이터 로밍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가격이 비싸서’(70%), ‘잘못쓰면 요금 폭탄이 우려돼서’(47%)

를 많이 들었고, 와이파이 라우터와 현지USIM은 ‘신경 쓰는 것(라우터 수령 및 반납, USIM 발급 등)이 귀

찮아서’(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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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들의 여행 중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 해외 여행 중 과반수(52%)는 전화(음성통

화)를 걸지도 받지도 않았고, 5명 중 1명(18%)만이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그림2-1]. 스마트폰은 음성통화 

보다는 ▲검색(64%), ▲길찾기(64%) 등 정보를 얻는데 쓰였고,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메신저(48%)를 사용

했다[그림2-2]. 해외여행 중 음성통화의 중요성은 줄고, 메신저 등 데이터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 요

금이 저렴하지 않으면 선택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Date of Issue: June, 2018 

 

 

For more Information 

문의: 박경희 본부장 Tel. 02) 6004-7619, Fax 02) 543-5984 e-mail: parkkh@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 www.consumerinsight.co.kr, www.invight.co.kr  

 

 

최근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통신료 인하 정책에 따라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제를 개편하고 있다. 

KT가 가장 먼저 데이터 로밍 패킷당 가격을 인하했고, SKT와 LG유플러스도 나름 인하에 나서고 있으나 소

비자가 선뜻 데이터 로밍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오래 전부터 소비자 마음 속에 있는 ‘로

밍 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소비자 편익 없이 요금인하만으로 고객

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컨슈머인사이트는 2005년 상반기 이후 13년간 연2회 대규모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위 결과는 ‘18년 상반기(27차) 이동통신 기획조사’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 

 

◈ 참고: 컨슈머인사이트 ‘이동통신 기획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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